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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와 이형상의 인천 시편 고찰

심-   

태*

병와의 생애와 저술.Ⅰ 40)

에 태어났다(1653 1733) .甁窩 李衡祥 竹藪里 疏巖村 仲∼

본 효 다, · , 10 . 1677玉 甁窩 順翁 完山

사마시에 격 별시 과에 다 주목사( 3 ) , 1680 . ,

산 청주목사 동 사 주목사 등 직 담당 다, , , . 1694 (

에 갑 말미 여러 사 들 꺼리게 강 도20 )

들어가 그곳에 강도지 엮었다 주목사 재. (1702 ), 淫  

철 단 여 신당 개 사 개 살 다 그리고 탐129 , 2 .祠  

엮 도 고 공에게 여 탐 도 그리게 다 주.   

연 원 연 원*

병 생애.Ⅰ

상에 도 열린 사.Ⅱ

핍한 상 목격.Ⅲ

잡다한 상 견.Ⅳ

지역 애착.Ⅴ

결.Ⅵ

이

영

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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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사 사 고 돌 거 고 뿐 었 도 청 에

들 개 웠다고 다 에4 .

가지 고 동 에 지냈다30 . 1728 ( 4 )

어 가 에 과 내통 다 체포 었다.敵黨

후 고 지만 후 과 겹쳐宣懿大妃 國喪

내 가지 못 다 그가 과 객사에 병. 81

얻어 게 지 간 에 거주 다1733 ( 9) 5 .

생 통 보건 그 실 고 시 에 살 에 뛰

어 청 리 다 당시에도 여 만연 미신 과감 게 타.

도 리 고 실 가 다 특 그 후 벼슬 등. 30

지고 에 몰 시 그 통 짐

다 그 남겼 말 에 집 게. 142 326  

과 다 그가. 77 78 1729 1731∼ ∼     

그1 , 79 81 1731 1733∼ ∼  

엮 것 다 에 시 편 산 실1 . 266 64  

다 시 언 언 언 시 언 시. 41 , 55 , 20 ,

언고시 등 다 그리고 산 편143 , 4 , 1 , 2 . 6 ,箴 祭文

편지 편 편 편 편 각 편 타8 , 6 , 7 , 8 , 2 ,家禮 規式 經典 序 記說論‧ ‧

편 등 어 다 시 그 낸23 . 情景 다.1)

에 주변 경 에竹藪里 疏巖村  

다( )｢ ｣ 2) 도 시 곳(｢

1) 병 생 과 지 헌 병 상 리사상 용걸 병, ; ,｢ ｣ ｢

상 철 사상 남 진 병 상 경 사상 사상가 새 운 견 병; , , -｣ ｢ ｣  

상 산 연 신 연 원 민철 병 상· , , 1993; , ｢

과 가장 헌 지 경 사 민 병 상 시 연, , 2011; ,｣ ｢

균 사 재남 병 상 삶과 시 계 시 가연, , 2002; , ,｣ ｢ ｣  

시 다13, , 2009 . 

2) 생략 고 목만 시 다. .邵城四皓 幷序  ｢ 咏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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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후에 곳 지 후에 다시 돌 것, 52

역 갑 변 여 편 건 니 가 다, ,

)｣ 3) 재 과 신 동짓달 에 에 들어가다( 12 )｢ ｣ 4) 그리고

도 주민 ( )｢ ｣ 5)과 도 지역 용(｢

)｣ 6) 등 어 어 연 료 가 가 다 게다가 그 동.

병 상 연 사에 거 지 에 포   

에 도 주민들 생 상 태 타 향후 병,漢詩 

연 에 도움 것 다.

병 상 든 잡다 든 그것 연계시키고 었다.道

상 리 지 린 연상 도道 亞聖 顔子

다 그 시.   상 과 삼 , 상에

도 열린 사 상 목격 잡다 상 견

지역 어 살 다 마지막 경우 여타 경.

시가 태평 고 드러내 병 도 경시에· ·

에 승 지만 에 승 에 어遠景 近景

다.

일상에서의 도의 추구와 열린 사유.Ⅱ

병 에게 상 단 상에 게 니 편, 道

었다 상에 어 도 연계 여 그것 미 재.

3) 상 생 에 도.此本決科之地還到於五十二年之後逆風猝順利涉可怪｢ ｣

견 없었지만 향후 그 연보 재,

에 것 다.    

4) 신 병 다. 1731 79 .辛亥至月十二日入島｢ ｣

5) .島俗｢ ｣

6) .龍流蓴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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곳곳에 견 도 계통 규 에,

다.7)

공 운 다 맞춰 내리 럼 상 변 게.

실 것 다 도 고 맹 도 결실 계보. , ,

었 사 도 니 지 것 미 열어 보,

것 다 주 계 마 상 드러냈고 도 실 얻었다. , .

주 여러 집 다 날 도 가 같( ) . ( )

다 그러 주 닷 량 것 같 망 고 망극.

.8)

에 공 가 운 고 그것 결실 맹( ) (道統 夫子元氣也 孟

다 에 공 에 언 맹 에 언) . 40 ,秋   

도 등장 개 어20 11,705 ,四書 經    

고 용 맹205 1,546 , 3,551 , 31,685傳     

당 경 지 시 것 보건 병 에게 도

상 었다.9)

주 가 간 가 체계 탐색 간 재 재가 에 고

여 병 간 재 간 가진 직 탐색,

다 그 간 고 그. ,上位者 先行者

주어지 것 지 내가 만드 것 니恣意的

강 고 다 러 병 철 간 가지 충실.

간사 에 여 다 계 가지 것 다.10)

7) 시 역 연  원욱 역주 역시역사 료, , ,  

에 거 다2007 .

8) 용 에도 원 생략 고 목만 시 다. .道統｢ ｣

9) ,四書 論語之一萬一千七百五字 大學之經二百五字 傳一千五百四十六字 中庸之三千五百五｢ ｣

.十一字 孟子之三萬四千六百八十五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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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 도 가 과 변별 것 간 가지

충실 간사 에 여 다 생각 다. 간

가지 충실 것 에 규[ ]是

과 실 다.

에 다만 개 是 만 뿐 다 마다 마다 각각 지극.

가 다 어 승도들 가지 실마리 만 잡고 도 것만. ( )話頭

보겠 가 베틀에 실 게 모든 그 어? ( )

지 것 에. 是 順 가 본체 쓰 다 것( ) ( )體 用

욱 믿 겠다.11)

목 격 지 드시 곳에 지 다 다.｢ ｣

격 지 주 과 에 당 에 특

들 생각 다. 격 지에 주 다格

여 모든 사 지 고 들어가 에[ ]至 理致

다 장 고 장에 사 다운 에 도달[ ]致知

사 마 어 게 리쳐 다고 주장物欲

다 격 지에 지식 주 것에 후 도 실.

시 고 다.

도 실 상에 도 거 마 상생

에 경험 베틀 실에 격 지 운운 것도

에 당 다.12) 상 들 감 짤 베틀 사용,

실 지 감 생산 없다 실과 날실.

게 돼 통, 是 順 가 본체( )體

10) 용걸 쪽, , 44 .

11) .格致不必在深遠｢ ｣

12) 실 베틀 날실 걸러 어 리도 맨 실 綜絲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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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 다고 시 고 다( ) .用 것 大本 에 是

삼고 삼 고 가,體 順從 用 知 行 內外 兼備

니 우리들 마 과 가 다, 千萬事 順 是 13) 병

주장에 에 것 신 실

에 에 러 실 그 철 우러 것 ,

통 그 철 매우 동 시 14) 다고 평가

것 다.

병 사 실 지 상 사 재 道

견 에 도 다.

,動足專依 行屐屧 걸 내 지 신 에 지 여 걷 니,

.一身平否分毫爭 신 듯 과 울어짐 가 .

,蹈仁秉義心事切 신고 잡 에도 마 가장 니,

.咫尺雲泥豈苟營 얼마 지 고 어 스 도모 랴.15)

신 듯 과 울어짐( )一身平否 원 태생 사 골격

걷 습 에 지 고 신 에 고 다 신 역.

듯 지만 실상 그것 듯 과 울어짐 가늠

원 것 다 것 에 베틀 실. 格致不必在深遠｢ ｣

운운 것과 슷 경우 다 상 사 재에 도 도 운운 고.

만 가 도 상 니 신 도,

도움 다 컨 목 공 가. · ·｢

리 지 다· ｣16) 포 여 상에 견

13) 병 병 생 공 장 , 是者大本也 以是爲體 以順爲用 知行相須 內外兼備……  ｢ ｣

.吾人之千千萬萬事 當從順是做去

14) 용걸 쪽, , 45 .

15) .仁字｢ 靸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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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다 재에 당 개미 귀 미 리 등 특징 도 견, ,

곤 다.17)

궁핍한 일상의 목격.Ⅲ

에 등장 도 주민 생  

다 만 진 토가 없 게 가장 원 겠지만 병. ,

가 도에 거주 에 근 것도 가 것 다.

,鄕居乏食待田毛 마 사 들 것 떨어 고 고

,

.里尹催租氣甚豪 마 벼슬 독 가 매우 등등 .

,窓外聚蚊揮扇逐 에 모여든 모 러 쫓 내고,

.寢中飢蝨隔衾搔 잠 리 주린 막 도 스럽 .

,蠅營暗 知探味嘬 리 몰 맛 고,

,客寓生涯如是苦 객지 생 럼 고달 ,

.蚤躍潛投覺 膏噀 곳 몰 어간다.

.獨吟詩句不嫌高 시 리 평 지 리 .18)

목에 타 벽 에 다 가지 움 다.｢ ｣

움 지( ) , , , ,五苦 乏食 聚蚊 飢蝨 蠅營 蚤躍 시

평 지 다고 지만 五苦 객지 생 에게 고달

만 다 사 들 게 떨어 니( ) .客寓生涯如是苦

16) .夫子不闢老佛楊墨｢ ｣

17) 등 그것 다, , , .鯨斃近浦 蟻 蠅不畏｢ ｣ ｢ 垤｣ ｢蟋蟀｣ ｢ 鞁｣

18) .窮島五苦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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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고 게다가 벼슬 들 독 가 등등,

니 마 사 들 어날 지 것 다 게.

다가 실 몸 달 드 모 리 등 막 내, , ,

고충 었 것 다.

거 떨어진 상 과 시 에 산견( )乏食   

시들도 것들 다, .

,今歲凶荒八路同 도 니 도가 같 ,

.九重春色倍夏忡 건만 여 날 욱 근심 .

,初仍地啞耕收絶 에 갈 고,地啞日

.更値天聾 室空垤 다시 에 개 같 집들 어 .天聾日

,藁 滿街山似窄殣 마 시체 거리에 가득 산 고,

.窺藏藪道難通萑 목 우거진 다니 도 어 워 .

,顔瓢抵處皆無巷 단 거리엔 없 니,顔回

.孰枕蔬肱可樂中 어 가 고 베개 거워 리.19)

목 민과 거지들 거리에 가득 다 다 단 니.｢ ｣

지 상 지 연상 다 과 귀 날.

과 에 갈 지만 실 그 지 다.地啞日 天聾日

개 럼 허 곳에 거주 사 들 마 시체 변( )室垤

산 에 여 고 통 산 었다.

고 베개 거움 다 가 개

없 상 었 것 다.20)

러 상 간에게만 게 니었다.

19) .流 滿巷｢ 丐 ｣

20) , .論語 述而 子曰 飯疏食 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 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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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山野稀禽突未烟 산과 들에 짐승 드 고 에 연 지 고,

.閻村如沸亦堪憐 마 듯 니 가엾어 .

,孫曾際此糠無厭 지게미 마다 고,

.獨有顔瓢不改前 도 몸에 어 고 지 리 .21)

목 닭 개 새 새 어 죽었고 산 것 새 낳지, , , ,｢

도 못 다 것 럼 동 들에게 미 경우 다 다만 동 들.｣

가 체 시 어 지 지만 간 가 심각 에 산

것 새 낳지도 못 다( )存亦不孶 시 지었 것 다 병.

도 지게미 마다 지 고 모습 어린 들

죽 싫어 간간 고 다.( )稚孫厭粥間呼飢 22) 에 도

복 고 다.

고 에 가 겹쳐지 그 고통 욱 마 다.

……

.豆粥支 解疫瘡頤 죽 삶 어가 상 .

,頑飢未展寒 結蚯 주린 신 펴지도 못 지 럼 고,

.煖響空空瘠 腸鴠 식 들 지 고 징경 여 어가 .23)

목 동지 다 죽 연 스럼 견 내 도.｢ ｣

거운 지 럼 스 거리 다고 다 생, .

에 맞 지만 가 어 니 감 없다.

런 사 상 타고 내리 에 극심 다/

들 주린 태 죽었( / )急風乘雨劇寒凉 賑幕飢民太半殭 24)다 ｢

21) .鷄犬鳥雀多餓死存亦不｢ 孶｣

22) .卽事｢ ｣

23) .壬子冬至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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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가 몰 고 갑 워지 가 많 죽었다 시에｣

도 복 고 다.

,無田無汲亦無樵 도 없고 도 없고 도 없 니,

.太學生爲灌圃焦 태 생 태우 .

,所 襟依舊悅恠冲 마 도에 지 니,

.掛箕今作飮顔瓢 산에 키 걸고 주 마시( ) .顔子 25)

상 지만 산에 키 걸고 주 마시 날

게 생각 다.道 산에 키 걸 가 산에 어許由

살 움 마 어떤 사 가지 짝 그에게 주었

지만 그 걸어 었 가지가 에 그 리 내 그것 리

고 다시 마 다 고사 다.26) 주顔子 簞瓢陋巷

과 고사 다.27) 특 에 도 여타 경  

우보다 많 등장 다 병 에게 도 계통 에 도. ( )道統｢ ｣

생 에도 고 상징 었( )顔春 求道者

다.28)

병 가 도에 목격 에 거 것 에도 벽 마

보리 삭 고 베어내어 어보지만 죽도/

없 ( / )窮閻麥穗懶騰黃 忙手戈 不厭糠舂 29) 주린 들 모

24) .風雨猝寒賑民多死｢ ｣

25) .掛箕飮顔｢ ｣

26) 허 들 지 고 산 들어가 내,讓與

거 다.

27) , .論語 雍也 子曰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  飲

28) 상태 지만 리 지 병 에게 각별 다 병 신.道

거에 목 달 동 에 어 지 다( )三月不違仁｢ ｣

것 어 다( , .) .雍也 子曰 回也 其心 三月不違仁  

29) .飢村摘麥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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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갔 니 벽 사 들 생계 어 움/ (今歲飢民偸採盡

/ )却知窮島濟生艱 .30) 그리고 사 들 모 고 사 /

산 니 몰 베어내니 청 다 걱 ( 是島民

/ )生事急 犯禁偸斫恐傷廉 31) 집 업고 리걸식 니 담장/

도 질 짐승 같 ( / )渾室流離童穉 墻偸竊獸 均挈 䦧 虫 32) 등에

다.

과 시들 검토 보 다. 거 떨어( )乏食 지니 산과

들에 짐승 드 고 에 연 지 ( )山野稀禽突未烟 고 마 시체

거리에 가득( )藁 滿街殣 고 지 럼( )寒 結蚯 상

었지만 병 상 에 도, 시 리 평 지 (獨

)吟詩句不嫌高 도 몸에 어 고 지 ( )獨有顔瓢不改前

겠다고 다 심지어. 어린 들 죽 싫어 간간 고

( )稚孫厭粥間呼飢 상 에 어 운 근심 없 만

겁( )渾室憂遑我獨怡 33) 만 다 병 에게 도에 다.

사 들과 달리 편 니 도 견 계 다 에.   

지만 가 등장 , ,求道者 掛箕飮顔 自 流 滿巷｢ ｣ ｢ 朂｣ ｢ 丐

등도 런 맥 에, ,鷄犬鳥雀多餓死存亦不 自歎｣ ｢ 孶｣ ｢ ｣

다.34)

30) .龍流蓴｢ ｣

31) .鹽 偸薪｢ 竈 ｣

32) .里中有至親相偸｢ ｣

33) .卽事｢ ｣

34) 병 가 신 지 들 安分 태도 목 시에도 타安分｢ ｣

다 병. , ,閒中雜吟 安分  ｢ ｣ 리 고 짧 없고 매미 과 가/

움 만 과 만 지 못 지 마 스스 편 여/ /

리( / / / )鳧鶴無長短 春 有遠近 毋論足不足 我自安吾分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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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다한 일상의 발견.Ⅳ

,巨髥乘潮斃海濱 염 고 가 타고 닷가에 러 죽었 니,

.只緣謀食不謀身 것만 탐 고 신 돌보지 닭 .

,奔忙世道皆如此 주 상 도리도 모 같 니,

.却把貪淫更戒人 탐 고 우리 간들에게 경계 드리우 .35)

닷가에 견 고 죽 간에게 경계 주 것

고 다 도에 고 견 운 니었 낯. ,

경 감 지 고 고 가 죽 원 것만 탐 고

신 돌보지 닭 다. 마 고 가 신 돌보고

탕 탐 다 죽 에 지 지 것 간에게

도 용 다 말 동 건 간 건 다 것 다. .安分

편 개미 도 그들 생태 특 움 상 다.

,君臣大義爾先知 과 신 가 니,

.穴地潛藏亦不私 에 고 잠복 니 사사 움 없 .

,忠蓋已看趨役際 충 역에 달 갈 에 미 보 고,

.血誠尤識聚粮時 같 실 식 모 욱 .

,營生有 丹心合垤 날 개미집 지 니 편단심과 고,

.死无原素性推扺 죽어 도 들 가지 니 본 미룬 것 .

,亂賊如今連歲發 신 지 럼 어 니( ) ,亂臣賊子

.可憐人理獨何爲 가 다 사 사 어 리 .36)

개미가 미 듯 지만 그 통 신 어내고 다 개미.

35) .鯨斃近浦｢ ｣

36) .蟻｢ 垤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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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심 어 개미 실 역에 충 어내고 개미집

에 편단심 어내고 다 몸 낮춰 고 거주 니 사사 움.

개 지 간에 당, ( )亂賊 들 마다 충 단

심과 게 고 니 개미만도 못 가 재 것 다.

,蠅習皆營不顧身 리 습 신 돌보지 것,

.塵傷猶復却侵人 럽고 상 도 다시 사 에게 .

,口腹由來如是急 과 말미 다지도 ,

.可憐財慾亦堪顰 가 다 재 에 심에 얼 그릴 뿐

다.37)

신 돌보지 리 모습 가 뿐 다 몸.

진 상 돌 보지 못 고 심 우 모습 단 리에게

만 게 니 그 사 간들에게 겹쳐 타 다 리 습.

에 사 심 견 것 단지 병 만 생각 니 동

통 었다. 거리 리 울타리에 님께/ /

언 믿지 마/ 38) 고 진보 과韓愈 送窮文 歐陽修 憎  ｢ ｣ ｢

통 리가 심장 첨꾼 모사꾼 결 경우, , ,蒼蠅賦｣

다 특 에. 憎蒼蠅賦｢ ｣ 그 과 시에 엉겨 ,

상에 통 진 맛 진 에 취 그 에 몸,

사 맛에 어 에 날,

리 ( )或集器皿 或屯 格 或醉醇酎 因之投溺 或投熱羹 遂喪其魄几 39)들

말 몸 돌보지 고 심 운 간 다 모습

것 다.

37) .蠅不畏｢ 鞁｣

38) , .詩經 小雅 靑蠅三章 營營靑蠅 止于樊 豈第君子 無信讒言  

39) 역 고 진보 편 사 에, - - , ; , 1988 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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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애착의 발현.Ⅴ

병 강 에 강도지 주목사 탐 도,   

탐 에 에 과 엮 도,       

다 들 건들 모 그가 주 고 지역에 과.

것 다 엮 것도 도에 과 지.   

특 목 고 가 각각 , ,五嘉八 白雲晴嵐 紫烟霽月 三玉落｢ 咏｣

시가, , , , ,照 八尾歸帆 迦羅課農 瞿曇訪釋 松山放牧 桐江釣魚

것 도 재 고 다 언 시 언 시 언. ,八景詩

등 식 꾸어 가 각각 에 걸쳐 실 에 모 편5 40

다 에 특 공간 고 뒤. ○○○○ ○○ ○○

공간과 경 에 당 지역( ) , ○○○○

만 승경 경 식 결과 다 없. 경시

당 지역 名勝 과 돼 동 경 강 경 울주 경, , ,

경 경 등 그것 다.40)

가 에 다루 여 가지 지 개 날에 달, ,｢ ｣

돌 드 돛단 사 가모니 목장 시 다, , , , , .

운산 지白雲晴嵐

연도 개 날에 달紫烟霽月

삼三玉落照

미도 돌 드 돛단八尾歸帆

사 사迦羅課農

담사 가모니瞿曇訪釋

송산 목장松山放牧

40) 장리 경시 연 원 사, , , 1997, .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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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강에 시桐江釣魚

심 지 개 살펴보. . . ,Ⅱ Ⅲ Ⅳ 41) 白雲

晴嵐 다 어 워 다 니 마귀 리 같고 어 다 쳐지/

고 드러 니 리 같( / )明滅每俄鴉舅 分合時露鼠姑簪幘 다

지 고 고 에, 紫烟霽月 가 니 과

별 어 고 에 맑 달 리 니 어 돈 살 랴/ (連

/ )空曙色難分雪 照夜晴暈豈用錢 달 재 고 다 에. 三玉落照

루 없 러 니 목/ ( )若木 42) 가지

미 쯤 잠겼( / )日行常趨四分三 若樹低枝已半含 다 삼 그리고

고, 八尾歸帆 맞 돛단 타고 돌 고, / /…

갈매 날 산 가( / / )帆風乘汐帶雲歸 白鷗飛割山光劈… 다

미도 돌 돛단 모습 다 동강에 시. 桐江釣魚

재 , 다 닿 맑 시내 고 잡 맞 니 같/ /…

싯 만드니 러지지 고 주실 그 짜니 지/

( / / / )際海淸川可取魚 山携玉筍竿堪折 地接繭絲網不疏… 럼 실 경험

진 고 다.

,知時好雨襲菲茸 단 내 시니,

.風情 先農褦襶 랭 쓴 모습 모 .

,勤 不嫌荒畝役耒 거 에 갈 싫어 지 니,

.寧羨紫泥封獘簑 헤진 도 지만 어 지 러워 리.

,燒痕漸長芳芽茁 탄 리에 싹 고,

.灌澤偏饒旱豆穠 어 지니 가 에도 .

41) 에 시 듯 상에 도 열린 사.Ⅱ 상 목격.Ⅲ .Ⅳ

잡다 상 견 과 것 심 살 다.

42) 동쪽 다에 다 상상 그 다고 다.神木 光赤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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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禾黍卽今豊兆驗 벼 장 지 과 같다 들 것 니,

.把 餘興 秋鉏 趁 舂 미 든 에 겨워 가 에 질 리 .43)

가 다 째 사 사 다.｢ ｣ 가 곳 어 지

시 없 가 가 었 경우 사,釋迦 宮 迦羅衛城

근 사짓 곳 다 시에 벼 장 등 다. , , ,

가 등장 것 보 규모 갖 곳 것 다.

갈 싫어 지 어 지 러워 리 럼 동에

모습과 단 내린다 통 보건 사 리

에 장 다.

,吟 先訪老瞿曇笻 거리 지 짚고 스님 가니,

.衲何年結此庵獘 헤어진 장삼 지 것 어 가, .

,堆寂逗雲窺色相 고 에 색상 엿보니( ) ,色相

.指空飛錫鎖烟嵐 허공 향 장 지 개 남 가 었( ) .錫杖

,禪心已啓藏龍鉢 심 용 리떼에 가 게 미 열 고( ) ,禪心

.大性猶期照佛龕 달 당에 .

,工倒劫塵堪此腹 공 가 못 어 에 몸 감당 리니,

.未生顔目果誰探 목도 생 지 그 과연 가 .44)

가 여 째 담사 가모니 다 다 운산 동.｢ ｣

쪽 슭에 담사 신 원효가 건 고 원

에 용 사 었다 병 가 살 시 에 담사.

도 사 었다 도 주산에 사.

었 에 고 든가 개 남 가 었다

43) .迦羅課農｢ ｣

44) .瞿曇訪釋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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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진 고 다 그곳에. 도 맑 다 보 곳 도

다.45)

,四圍松鬱半 山蠔 울 사 에워싼 산,

.柳 嬌草色斑鱓鸎 들 어 고 리 고운 어지럽 .

,坡犢韻奔牽 去鞚 언 송 지 울 고 고 달 고,

.半偸放怯鞭還豢 것 훔쳐가고 달 것 돌 보낸다, .

,川原錯落滄波外 냇 과 들 리 도 뒤 고,

.場圃熹微杳靄間 마 리 미 게 보 .

,叩角歌殘江鳥背 뿔 드리 새 사 등지고 ,

.至今樵牧但衰孱 지 고 사 쇠 만 다 .46)

가 곱 째 송산 목장 다 송산 진 남쪽. 7｢ ｣

리 떨어진 곳에 산 목장과 어 보 역 었다 다.

시에 송산에 어 짐승 송 지 염 다 그곳, , , .

에 베 목동( )牧蒭 47) 시냇가에 짐승 어 니 산

가 48) 럼 목 뿔 드리 도 것 다.

그리고 근 마 도 송산 었 가 많 었 곳

었다.49)

45) 가 에 병 가 다룬 시에登瞿曇寺｢ ｣ ｢ ｣ 도 맑 다 보 런/

리에 승복 걸쳤 ( / )白波淸海眼 黃髮赤僧肩 고 다.

46) .松山放牧｢ ｣

47) 가 에 병 가 다룬 시에松山放牧｢ ｣ ｢ ｣ 과 새 틈도 없

고 베 목동 매 산에 다 마리 검 어 지 다/ / /

니지만 가 없 ( / / / )無片隙 牧每從山 五 今安在 行歌不覺閑菑畬 蒭 羖 타

다.

48) 가 에 병 가 다룬 시에松山放牧｢ ｣ ｢ ｣ 시냇가에 짐승 어 니

산 가고( )臨溪 牧半登山蒭 타 다.

49) 가 에 병 가 다룬 시에松山放牧｢ ｣ ｢ ｣ 마 도 산 과 같

고 어 에 심었 가/ ( / )村以山爲號 何年植此松 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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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승 가 에 도 병｢ ｣ 상에 도

열린 사 상 목격 잡다 상 견 포

다 과 열린 사 잡다 상 견과. 瞿曇訪釋 迦羅課農

것 고 상 목격에 당 다 경우. ,松山放牧 松山放牧

상과 거리 었 승 만 지만 가 에

그 후에 어 것 간과 지 고 그것 겉 드러내고

다 울 들 송 리 랫 리가 어우러진 송산 공간. , , ,

태평스러움 고 승 지만 그 공간에

것 훔쳐가 고 고 사 쇠 에 과

짐 다.50)

결론.Ⅵ

심 병 시편 고 보 다 병 에.  

연 가 동시 에 지 편 지만 시,   

통 연 연 장 었다 에 재.    

병 도 격 에 당시 도 주민 생 상生活記 

재 료 다 그것 병 에 시 에.

병 료 도 다.

에 시  상에 도 열린 사

상 목격 잡다 상 견 지역 심

살펴보 다 가지에 공통 것. 었다. ｢

50) 런 경향 가 째 연도 개 날에 달 에 도 재( )紫烟霽月｢ ｣

연 개 날 맑 달 에 직 포 게 니, , 지고

갈 진 마 사 달 들어 다( )破屋疏 得月先簷 것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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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들 감 훔 다 에 타 듯( )鹽 偸薪竈 ｣ 사 들 모

고 사 ( )是島民生事急 에 상 체가

에 없었 것 다 그러 상 에. 리들 고 고

( , )褒邑多飢民 吏習欺誣事輒非｢ ｣ 에 벼슬 독

매우 등등( , )窮島五苦 里尹催租氣甚豪｢ ｣ 도 다 상 건 잡.

다 건 병 그것 도 견 지 다 신. ( ),仁字｢ 靸｣

등 재 그것 특징 도( , , )蟻 蠅不畏｢ 垤｣ ｢蟋蟀｣ ｢ 鞁｣

견 사 에 지 같다 상에 경험 모.

든 것 도 연계 것 다.

가 단 도｢ ｣ 승 시 경시가 니 ,

상에 도 열린 사 상 목격 잡다 상

견 용 었다 리 보 승 지만 가 에 보 승.

에 어 리잡고 도 다.

병 지역 주 탐 과    

과 보 각 지역에 특징과 시· ,    

과 것 다.

고 심사 게재( ) : 2012.11.11 : 2012.12.10 : 2012.12.21



20  연 18(2013.2) 

- 56 -

참고문헌< >

병, ,論語 詩經      

역 고 진보 편 사, - - , ; , 1988  

연 원욱 역주 역시역사 료, , , 2007  

용걸 병 상 철 사상 사상가 새 운 견 병, , -｢ ｣  

상 산 연 신 연 원· , , 1993 

남 진 병 상 경 사상 사상가 새 운 견 병, , -｢ ｣  

상 산 연 신 연 원· , , 1993 

지 헌 병 상 리사상 사상가 새 운 견 병, , -｢ ｣  

상 산 연 신 연 원· , , 1993 

민철 병 상 과 가장 헌 지 경 사, ,｢ ｣

, 2011

장리 경시 연 원 사, , , 1997,｢ ｣

민 병 상 시 연 균 사, , , 2002｢ ｣

재남 병 상 삶과 시 계 시 가연 시, , 13,｢ ｣   

, 2009



병 상 시편 고 ❚ 태 21

- 57 -

< >

병와 이형상의 인천 시편 고찰

심-   

태

목 에 상 시 살 다.  

상에 도 열린 사 상 목격 잡다 상

견 지역 심 살펴보 다 그에 평가가. 道

실 동 규 듯 그 상 잡다 것 건 것,

건 상 없 목격 모든 재 개미 귀 미 리 등 특징- , , - 求

연계시 다 특 상 에 도 도.道 顔子

운운 시가 많 다. 지역 에 병 가｢ ｣

단 도 승 시 경시가 니 , 상에 도

열린 사 상 목격 잡다 상 견 용

었다 에 승 지만 에 승 에 어. 遠景 近景

도 다 결 병 시에 공통 것.

었다.

병 지역 주 탐 과 ·     

보 에 타   과 각 지역에 특

징 시 과 것 다.

주 어 열린 사 핍 가: , , , , 道  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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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BSTRACT>

Incheon Chinese poetry of

Lee-Hyeongsang(李衡祥)

Lee, Young Tae

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hecking the special feature of

Lee-Hyeongsang( ) Chinese poetry in Soseongsongnok( )李衡祥 邵城續錄 

. 'Pursuit of a Duty & open reason in Day-to-day' 'witnessed of 

poor day-to-day' 'discoveryof miscellaneous day-to-day' 'expressionof

Community Attachment' could be discovered. His evaluation was

practice and behavior of Duty. Regardless of 'miscellaneous day-to-day'

& 'poor day-to-day' were related 'pursuit of a Duty'. Was not simply

Ogaparyeong( ) , scenic beauty shows. That there was a五嘉八｢ 咏 ｣

difference between near and distant landscape scenery. In scenic

beauty followed by near landscape, take place. Revealed common

Lee-Hyeongsang( ) poetry to poor, respectively.李衡祥

Key Word : Soseongsongnok( ) , Open reason, Poor,邵城續錄  

Ogaparyeong( )五嘉八｢ 咏 ｣




